
화학 관련 화재사고 잇따라…

12월13일 0시30분경 부산의 한 신발 밑창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신발 밑창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자재와 기계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4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불은 지하 1층 130여㎡를 모두 태우고 2시간 만에 진화됐다.

12일에는 보령 황도의 해상에서 화학물질 운반선에 화재가 발생했다.

12월12일 오전 11시20분경 충남 보령시 오천면 황도 서방 20마일 해상에서 1995톤급 화학물질 운반선에서

불이나 1시간 40분여만에 진화됐다.

운반선에는 화약물질이 실려 있지 않았으며 선장 이모씨 등 12명의 승선원이 있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10일에는 청원의 한 플래스틱 공장에서 불이 아 소방차 10대가 출동했다.

12월10일 오후 10시25분경 충북 청원군 북이면 내둔리 플래스틱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조립식 건물 1

동(약 660㎡)이 전소됐으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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